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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

되는 자녀 수인‘합계출산율’이 2

분기(4∼6월)에 이어 3분기(7∼9월) 

기준 1명 아래로 떨어졌다. 2개 분

기 연속 합계출산율이 0명대를 나

타냄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

이 사상 처음 1명 미만에 머물 것으

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동아일보’가 한국 

통계청이 전날 내놓은 인구동향조

사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3분

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분

기(0.97명)에 이어 다시 1명에 못 

미쳤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05명에서 

올해 1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통상 4분기(10∼12월) 

출생아 수는 다른 분기보다 줄어드

는 경향이 있다. 자녀를 연말께 낳으

면 또래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

다고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94명에 그쳤다. 해마다 출생아 수

가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 4분

기 합계출산율은 작년 같은 분기보

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이미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

위다. 36개 OECD 회원국의 합계출

산율 평균은 1.68명이다. 인구학자

들은 현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

올해 합계출산율 0명대 가시화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누리

호)에 사용될 75톤 엔진 비행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발사체가 지난달 28일 오후 4시 

성공리에 발사됐다. 엔진은 발사 뒤 430

초 동안 비행했으며 최대고도도 209㎞에 

이르러 성능이 정상임이 입증됐다. 이로

써 한국은 75톤급 이상 중형 로켓엔진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됐다.

지난달 28일‘한겨레’에 따르면 한국

형발사체는 1.5톤급의 실용위성을 고도 

600∼800㎞의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로 2021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다. 

시험발사체에 사용된 75톤급 액체엔

진은 순수한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개발

한 10기 가운데 7호기 엔진으로 3회, 모

두 135초 동안의 지상연소시험을 마쳤

다. 엔진 기술은 발사체 개발의 핵심이어

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

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75톤급 엔진 10

기를 모두 100회, 누적 8326초 동안 연소

시험을 했다. 2021년 한국형발사체 본 시

험발사까지는 모두 39기의 75톤급 엔진

을 제작해 200회, 누적 2만초의 연소시

험을 할 계획이다.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인 한국형발사체 

1단은 1초당 산화제와 연료가 1,016㎏ 사

용된다. 케로신 연료만 1초당 314㎏(200

리터짜리 드럼통 2개)이 쓰인다. 1단 작동 

시간 130초 동안 사용되는 케로신과 연

료는 드럼통 26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75톤급 엔진은 연소압력 60바(대기압의 

60배), 연소가스 온도 3,500도에 극저온 

산화제 온도 영하 180도라는 고압·극고

저온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한다.

이번 시험발사체 엔진의 성능을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국

형 발사체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월‘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발사체의 1단 엔진은 

러시아의 엔진을 가져다 써‘절반의 성

공’에 불과했다. 

누리호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9,5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두 한

국 기술로 개발한다. 누리호가 성공적으

로 개발된다면 고도 600~800㎞의 지구 

저궤도에 중량 1.5t급의 실용위성을 한국

에서 한국만의 힘으로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

현재 75톤급 이상의 엔진 비행시험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유럽(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북한 등 6개국이다.

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고 보

지만 선진국 그룹은 이 수준에 전반

적으로 못 미치고 한국은 특히 저출

산이 심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국의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앞

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

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

를 발표하면서 합계출산율을 1.12

명으로 가정하고 한국의 인구가 

2028년부터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6,100명으

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13.3%)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34

개월째 줄어든 것이다. 

3분기 혼인 건수는 3만3,800건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00건

(5.6%) 줄었다. 분기별 혼인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 1981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출생아 수 감소는 생산인구 감소

와 복지 지출 증가로 연결될 전망이

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는 지난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과 2024년

에는 감소 폭이 각각 24만명과 34

만 명으로 확대된다. 태어나는 아기

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가 심해질 

경우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복지 

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